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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불법저작물 대량 유포한 이용자 검거
- 문체부 특사경, 불법복제물 총 6,243개 압수, 대량유포자 7명 검찰 송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공유)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24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헤비시더)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 건, 

방문자 수는 1천7백만 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되어왔다.

  또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

하고 운영자들은 서버 해외 이전과 대체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토렌트 

사이트 서버를 숨기고 수사를 회피해왔다.

  이에 문체부 특사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토렌트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 유포 총 1,972회를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컴퓨터(PC)를 압수 수색해 6,907개의 시드파일*, 6,243개의 

불법복제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다량으로 콘텐츠를 

유포한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이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후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함께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토렌트 사이트에서 씨앗 구실을 하는 파일로, 토렌트 사이트에 올려두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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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향후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시드파일 게재, 

저작물 불법 공유자들을 대대적으로 계속 수사해나갈 계획이다.”라며, 

“토렌트 사이트 특성상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는 동시에 이를 다수의 사용자

에게 유포하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붙임  압수 수색 등 수사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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